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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바이오에탄올 개발 “본격화”
고이즈미 총리 신에너지 개발 지시 … 2008년 자동차 연료로 유통

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5월16일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친환경적인 바이오에탄올을 

신에너지로 개발하는 노력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.

바이오에탄올은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을 주 원료로 하고 있으며, 바이오디젤과 더불어 석유 대체 연료로 주

목받고 있다.

오키나와현에서 2005년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주재료로 한 혼합가솔린(E3)을 활용해 실제 차량 주행시험을 시

작하는 등 바이오에탄올 연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시가 내려졌다.

오키나와현은 현재 사료정도로 이용되고 있는 오키나와산 사탕수수대를 원료로 제조된 바이오에탄올을 3% 

혼합한 가솔린으로 실제 차량 주행시험을 실시해왔다.

니카이 경제산업상은 6월 방위청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오키나와를 방문할 예정이다.

앞서 일본 정부는 바이오에탄올 최대 산출국인 브라질과의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

다.

특히, 브라질의 요구를 수용해 자국내 민간기업이 브라질산 바이오에탄올 수입을 늘리도록 했다.

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 원료인 사탕수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도 가솔린보다 저렴해 운행중인 자동차 가

운데 절반 정도가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.

일본 정부는 2008년부터 자동차용 연료로 바이오에탄올을 유통시킬 계획이다. (도쿄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

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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